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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회사는 하계피복 선정을 위한 최종 품평회를 3월 16일(수) 11:00시에 본사17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품평회에서는 지재식 위원장과 이용경 사장을 비롯한 노사 각 5인으로 구성된 선정 위원이 참석하여 3개 복종(작업복, 근무복, 여직원복)별로 각 1점씩의 하계피복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복제개선 방향은 민영화된 KT의 기업이미지가 피복의 디자인과 색상 등에서 표출되도록 하고 최첨단 원단과 세련된 디자인 선정에 중점을 두었다.

금번 하계피복의 주요 특징으로는 작업복을 근무복(고객접점요원)과 작업복(현장요원)으로 이원화하였으며, 시험실 등 내근자에게는 내근 작업복을 지급하고, 지사 및 지점의 고객창구(1,2선)근무여직원에게는 창구 여직원복을, 각 실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에게는 여직원용 작업복으로 지급 복종이 변경되는 것이다.

작년 12월말 1차 품평회에서 15점 선정을 시작으로 금년 1월28일 2차품평회에서 9점을 선정하였다. 이후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견본품 전국 순회 전시(1,780명 참여) 및 Cyber 여론수렴(5,860명 참여) 등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다.

3차품평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 하계피복은 향후 6월부터 착용토록 지급된다.

인사규정 제34조에 의한 명예퇴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적용대상 :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 기간이 1년이상 남은 자 (2005.3.31기준)
▌접수기간 : 2005. 3. 21 ~ 3. 29 (9일간)

 ▌시행절차

  - 명예퇴직 신청서 및 사직원 작성 소속 기관장에 제출

  - 소속 기관장은 심사 의견서 첨부 직급별 임용권자에 추천

    - 각급 임용권자단위 인사위원회에서 명예퇴직 심의 결정
- 각급 임용권자단위 퇴직 발령
▌기타사항 

  - 명예퇴직금 지급수준은 보수규정 51조에 의함


2005년 KT산업안전보건대회가 16일부터 18일까지 지리산수련관에서 진행된다.

이번에 회사에서 발표한 2004년도 산업안전 성과자료에 의하면 총 86명(전년도 58명)의 산재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사망자 8명(전년도 4명), 부상자가 78명(전년도 5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대비하여 산재자수 ↑48.3%, 사망자 ↑100%, 부상자 ↑48.3% 증가라는 엄청난 안전사고가 2004년도에 발생하였다. 전체 재해율 또한 0.226%로 전년대비 69.9%가 증가하였다.  

이번 산업안전 세미나에서는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및 직무 명예감독관의 직무, 안전실무자의 활동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되며, 이밖에 노동조합과 회사 임원 및 안전, 보건담당자(352명)들이 참석하는 무재해기원 등반대회도 열릴 예정이다.

2005년도 재해감소를 위해 다각도의 안전,보건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며 실질적인 안전교육실시로 안전사고에 대한 의식고취와 함께 재해관리시스템 정비속에 안전장구류와 차량까지 전체적인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노동자의 아픔을 껴안으며 민주노조의 깃발을 세웠던 故김왕찬 동지의 9주기 추모식을 아래와 같이 거행하오니, 투쟁의 길을 함께 걸었던 영원한 동지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일 시 : 2005년 3월 20일(일) 10 :00

  ■ 장 소 : 제주도 북제주군 저지리 가족공동묘지

   ☞ KT노동조합 제주지방본부 위원장 고 홍 관

   (연락처 : 064-751-7600-1, 010-6789-5555)

�





제 463호


2005년 3월 16일





개혁과 희망 그리고 안정





당당한 노동조합





발행,편집인: KT노동조합 TEL:031-727-4820~4855 FAX:02-750-5404 www.kttu.or.kr





16일 하계피복 최종 품평회 개최


3차품평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 하계피복은 6월부터 착용














1/4분기 정기명예퇴직 시행공고





2005년 KT산업안전보건대회 개최











故김왕찬 동지 제9주기 추모제 개최














